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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perception of homosexuality among young Christians 
in Korea. The population of this study was 247 young individuals at six churches in Seoul, 
Gyeonggi-do, Incheon, Daegu, and Gyeongsangbuk-do. SPSS 22.0 was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main route for young Christian people 
to get information on homosexuality was media, such as ‘Internet(28.0%)’, ‘TV(25.3%)’, and 
‘Movie(18.8%)’, rather than church education. Second, although most young Christian 
individuals, in this study, clearly recognize homosexual behavior as a sin, 17.8% of them 
reported more accepting attitudes towards homosexuality on the grounds that one’s choice 
should be admitted. Third, the most influential factor in changing a position regarding 
homosexual behaviors as not a sin to as a sin is ‘Church Education(46.5%).’ Conversely, the 
factors that influenced the shifted stance to disagree on considering homosexuality as a sin 
were ‘disappointment on the attitudes of churches(20.0%)’, ‘scholars claiming the innate 
nature of homosexuality(16.7%)’, ‘media such as TV and movies(16.7%)’, and ‘doubts on the 
Bible(16.7%).’ Fourth, the youth members attending churches which actively educate 
homosexuality as a sin tend to show more satisfactory evaluation on their churches’ 
responses. Fifth, early-twenties are the most indifferent group on homosexuality issues and 
the most dissenting group in recognizing homosexuality as a si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explored the direction of future intervention based on the reports in respec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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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erception of homosexuality among young Christian individuals.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given.

Key Words : homosexuality, church education, Christian youth

본 연구는 ‘결혼과 가정을 세우는 연구모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Ⅰ. 서론

최근 한국 사회와 국내 기독교계에서는 동성애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들

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자의 입장에 따라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송덕영, 2017). 친동성애 그룹은 ‘문화’와 ‘성소수자’ 그리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적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이전보다 더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오성종, 2017). 친동성애 그룹은 지속적으로 동성애가 선천적으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인정해야 하며(이경직, 2017)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는 인권의 

측면에서 이성애뿐만 아니라 동성애도 다양한 성적 행동 중 하나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다(신성욱, 2017). 실제로 2007년에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금지법’을 제

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2012년부터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이

루어지기 시작하였다(송덕영, 2017). 이러한 움직임의 결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

년간 정부가 개선해야 할 각 분야의 주요 인권개선을 담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

획(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ths; NAP)에

서는 헌법 제36조 1항의 ‘양성평등’ 문구를 삭제하고 ‘성평등’으로 개정하는 내용과 ‘차

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위한 방안이 수록되었다(법무부, 2018). 

한편 이에 대하여 한국 기독교계에서는 ‘성 평등’이라는 용어에서의 성은 생물학적 

성(sex)이 아닌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사회학적 성(gender)을 의미하고, 이는 결국 차

별금지법 제정과 함께 동성애와 동성결혼의 합법화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써 기독교인

의 종교ㆍ사상ㆍ양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해오고 있다(제

양규, 2017; 전윤성, 2018; 크리스천 투데이, 2018). 여러 교단들이 연합하여 국가인권

정책 기본계획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집회를 진행할 뿐만 

아니라 방송 출연을 통해서도 동성애와 관련된 법적 제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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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동성애에 반대 입장을 표하는 기독교계에 대하여 친동성애 

그룹은 차별주의자, 혐오주의자라고 적극 비난하고 있으며, 일반 대중들도 편향된 정

보만을 습득한 채, 동성애자의 성적지향성을 존중하지 않는 교회의 태도에 대해 부정

적인 시각과 우려를 표현하고 있는 실정이다(국민일보, 2017; 박경미, 2017; 조병희, 손

애리, 2018). 

성적지향이란 일반적으로 자신이 성적으로 끌리는 이성, 동성, 혹은 양성 등 다양한 

성을 가리키지만, 개념이 모호하여 다양한 학자들에 의하여 각기 다르게 정의되고 있

다. 주로 동성 간 성적 행동에 대한 결과에 관심이 있는 경우, 학자들은 성적지향을 ‘남

성과 성관계를 가진 사람들’로 정의하기도 한다(Bailey et al., 2016).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은 성 선호(sexual preference)와 혼용되어 쓰이기도 하는데, 친동성애 그룹

은 성 선호보다 성적지향의 용어를 지향한다. ‘선호’라는 단어를 사용할 경우, 동성애자

가 된 것에 대해 개인이 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필수적이지 않은 개인의 취향 문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The Slate, 2013). 또한, 성의 다양성을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성을 지칭하기 위한 용어가 아직까지 합의되지 못하고 계속 변하고 있다. 초기에는 동

성애자를 일컫는 보편적인 용어로 LGBT, LGBTQ가 사용되었으나 모든 성적 소수자를 

포함해야한다는 주장에 의해 LGGBBTTQQIAAPP1) 14글자로 확대되었다(Lattimer, 

2014). 칼럼니스트 Julia Lattimer는 LGGBBTTQQIAAPP 14글자 안에 여전히 모든 성

적 소수자를 포괄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모든 성별과 성적소수자를 나타내는 약어인 

GSM(Gender and Sexual Minorities)를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Collegiate Times, 2014). 

하지만 최근 들어 어떤 이들은 GSM보다 GSD(Gender and Sexual Diversity)라는 용

1) Lesbian, Gay, Genderqueer, Bisexual, Bigender, Transgender, Trans, Queer, Questioning, Intersex, 

Asexual, Agender, Pansexual, Polyamory 

Genderqueer: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성별로 분류할 수 없는 성

Bigender: 자신이 여성과 남성 젠더 정체성 사이에 속하거나 행동한다고 여기는 사람

Queer: 이성애자와 트렌스젠더를 제외한 사람

Questioning: 자신의 성 정체성이나 성적지향에 의문을 가진 사람

Intersex: 여성과 남성의 성기를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

Asexual: 누구에게도 성적끌림을 느끼지 못하는 무성애자

Agender: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이 없는 사람, 성정체성이 없음

Pansexual: 남성인지 여성인지 성별에 신경쓰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

Polyamory: 다자연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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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 더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Pink News, 2013). 

동성애가 선천적이지 않다는 여러 근거중심의 연구들(Bailey et al., 2000; Diamond, 2009; 

Drabant et al., 2012; Langstrom et al., 2010; Mayer & McHugh, 2016; Ramagopalan et 

al., 2010; Sanders et al., 2015; Whitehead & Whitehead, 2016)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동성애그룹은 동성애가 유전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99% 이상의 통계적 신뢰도

를 갖는다고 주장한 Hamer 등(1993)의 연구를 근거로 동성애를 유발하는 유전자가 존

재하기 때문에 선천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Hamer를 포함한 여러 연구진들이 2005

년에 다시 연구한 결과, 동성애와 유전자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얻게되면서, 

Hamer 스스로가 자신의 1993년 연구 결과를 번복하게 되었다. 이후에도 다른 연구진

들이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유전자를 조사한 결과 동성애 관련 유전자를 발견하지 못

했으며(Drabant et al., 2012; Ramagopalan et al., 2010), 최근 2018년 10월 사이언스 

매거진에 실린 Ganna의 연구에서도 47만 여명의 유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동성애 유

전자가 발견되지 않았다(Wedow et al., 2018). 동성애가 선천적인지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과학적 근거는 동일한 유전자를 공유하는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비율

이 높은지 확인하는 것이다(길원평 외, 2017). Langstrom 등(2010)이 스웨덴의 일란성 

쌍둥이 7,652명을 조사한 결과,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이 남성은 9.9%, 여

성은 12.1%로 보고되었다. 이전 Bailey 등(2000)의 연구에서도 10% 정도로 나타났기 

때문에 일란성 쌍둥이의 낮은 일치 비율은 동성애가 유전적인 원인으로 결정되지 않

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친동성애그룹은 동성애 성향이 자신의 의지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

도 모르게 형성되기 때문에 동성애를 정상적인 성적지향 중 하나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성애 성향이 자신의 선택이 아닌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음을 입증하

는 근거는 없다(길원평, 2017). 이와 반대로 동성애 성향을 자신이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중요한 근거는 ‘성적 유동성(sexual fluidity)’이다. 16∼23세의 여성 80명을 대

상으로 한 Diamond(2009)의 종단연구에서는 여성들 사이에 성적 유동성이 흔하게 나

타나는 것을 발견했다. Mayer와 McHugh(2016)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지향에 대해 종단연구를 수행한 결과, 동성에게 성적매력을 느낀다고 한 남성 청소년

의 80%가 성인이 되어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면서, 성적지향이 선천적으로 

타고났다는 주장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고 오히려 사람의 일생동안 꽤 유동적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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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지었다. 

동성애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는 청소년기의 동성애적 행동 및 태도가 신체적 건

강 및 심리적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국내 HIV의 

감염 경로 파악을 위해 1,474명을 대상으로 수행된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에이즈 감

염의 60%는 동성 또는 양성 간의 성 접촉에 의한 것이었으며, 특히 18-29세의 젊은 

연령군에 있어서는 동성 및 양성 간 성접촉이 71.5%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

다(김준명 외, 2018). 또한 동성애 행동은 에이즈 외에도 상처와 감염으로 인해 여러 

신체적 질병을 유발할 위험이 있으며(민성길, 2016), 동성애 행동을 하는 청소년의 경

우 이성애 행동을 하는 청소년에 비해 약 3배 이상 자살 생각 및 계획을 시도하는 것

으로 밝혀졌다(CNN, 2017; Caputi et al., 2017). 친동성애그룹은 동성애자의 심리정서

적 문제가 동성애자에 대한 외부적 낙인 때문에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성결

혼을 받아들이는 스웨덴에서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6,000명이 넘는 동성결혼 커플과 

이성결혼 커플을 비교한 결과 동성결혼 커플이 이성결혼 커플보다 2.7배 더 자살 가능

성이 높았으며, 특히 동성결혼한 남성의 자살위험은 이성결혼에 비해 거의 3배 더 높

은 것으로 보고되었다(Charlotte et al., 2016). 또한 동성애를 관대히 받아들이고 환영

하는 네덜란드에서도 동성애자가 이성애자보다 기분장애, 불안장애, 약물남용장애, 자

살시도, 섭식장애 및 공황발작의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Lifesite, 2016).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우호적인 스웨덴과 네덜란드에서는 존재하지 않을 문화적 거부, 

낙인이 동성애자의 높은 자살과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인 

낙인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낙인만으로는 이성애자와 동성애자의 심

리적 건강의 차이를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다(Patheos, 2016; Public Discourse, 2017).

동성애에 대한 비과학적 정보와 이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 전반에 파급되는 움직임

은 미디어와 사회적 상황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 청년들에게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청년들은 아동기에서 성인기로의 전환기에서 급격한 성장을 경

험하며(장휘숙, 2010), 인간관계와 사회적 현상의 영향을 받는 과정에서 신념과 가치관

이 형성된다(최준호, 2016). 이러한 청년들은 Kegan(1994)의 성인발달단계 중 대인관

계와 상호성을 중시하는 ‘socialized mind’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개인의 생각과 신념, 도덕적 기준은 주로 가족, 사회, 이념, 문화 등 주변에 

둘러싸인 체계와 사람의 신념, 기준, 가치관 등의 외부 자원의 영향을 받는다. 양육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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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주장한 Harris(1995)의 견해에 따르면 인간의 성격, 사회화, 언어행동 등은 양육

환경보다는 발달의 주요 환경이 되는 친구와 교사, TV와 인터넷 등의 미디어를 포함

한 사회적 요인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가치관 형성에 있어 사회적 영향의 중대성

을 강조한 위의 연구들을 미루어 볼 때, 한국 (기독) 청년들의 성 및 동성애 인식에 

미쳤을 사회 현상과 미디어의 영향력을 간과할 수 없다.

실제로 한국 갤럽의 동성결혼 법적 허용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한국갤럽

조사연구소, 2017) 20대의 찬성률은 66%였고, 30대와 40대는 오히려 반대가 각각 52%, 

54%로 나타났다. 즉 국민들 안에서도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 세대 간의 인식 차가 

크며, 젊을수록 동성애에 대해 더 개방적이고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000명의 20∼30대 기독 청년을 대상으로 수행한 성 의식 및 성 경험에 

대한 온라인 조사에 따르면(이상원 외, 2014), 혼전순결을 반드시 지킬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61.3%, 실제로 52%가 성관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많은 

기독 청년들이 혼전순결 등 성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와 성경적인 가르침과는 상반되

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국교회 안에서 성교육의 필

요성을 느끼나 실제적으로 성교육을 하고 있는 교회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이다. 교

회 청소년사역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의 필요성과 수행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승범, 2017), 청소년 사역자 95명 가운데 92명이 교회에서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응

답했지만 실제로 한 번도 성교육을 수행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사역자가 41명이나 되

었다. 성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는 ‘적절한 자료가 없어서(32%)’, ‘다양한 견해

가 존재하는 민감한 영역이기 때문에(26%)’, ‘시간과 예산이 부족해서(12%)’, ‘교회에서 

다루기 적절하지 않은 주제라서(8%)’라는 응답이 뒤따랐다. 이로써 목사와 교역자들조

차 성에 대한 심리과학적 지식이 부족하고 기독 청년들의 변화된 인식과 심각성을 알

아차리지 못한 채 성에 대해 단순히 금기시하는 수동적인 태도를 취함을 알 수 있다. 

결국, 교회에서 금기시해오는 ‘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미디어와 문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정대섭, 2001).

한편, 국내에서 수행된 동성애 인식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기독 청소년을 대상으

로 성 의식, 성 윤리, 성 태도를 조사한 연구들은 많았으나(김병림, 2009; 김효진, 2015; 

윤성현, 2016; 채은정, 2010; 함의영, 2007), 기독 청년을 대상으로 한 성 의식 조사나 동

성애 인식에 관한 실태조사는 미비한 편이었다. 지금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수행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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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사는 대부분 이성 교제 현황 및 결혼관에 대한 연구(김미영; 2010; 임연미, 2004; 

장은지, 2015; 정기종, 2013)나 신앙과 연애관, 결혼관, 결혼생활관에 대한 상관관계 연

구(김대현, 2007; 김선영, 2005; 이명조, 2003)와 같이 결혼에 초점을 맞춘 주제였고, 청

년층을 중심으로 기독교 성 윤리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것은 조연옥(2003)의 연구가 

있었다. 조연옥(2003)의 연구에 따르면, 성 윤리 실태조사에서 약 80% 정도의 청년들

이 스스로 기독교 성 윤리관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대부분의 응답자들

은 한국교회의 성교육에 실망감을 나타냈다. 이는 한국교회가 성에 대해 올바르게 이

해하도록 돕는 교육적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이영주, 2017). 시간이 갈수록 국내 문화가 성적으로 개방되어가는 세태 속에서 

기독 청년들이 동성애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교회가 만족할 만한 교육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 기독 청년을 

대상으로 동성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현재 대두되고 있는 동성애와 관련된 이슈

에 대한 기독 청년의 인식과 교회의 역할을 분석하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동성애에 대한 한국 기독 청년들의 인식 및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서

울, 경기, 인천, 대전, 경북 지역 교회 청년부에 소속된 남녀 청년을 모집단으로 하였

다. 조사는 2018년 4월∼9월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각 교회 청년부 담당 사역자의 협

조를 받아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A교회, 인천광역시의 B교회, 경기도의 C교회, 대전

광역시의 D교회, 경상북도의 E교회 청년부, P시 대학교회에 총 280부의 설문지를 직

접 방문하여 전달하거나 우편조사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주요 변수에 결측치가 있는 

케이스를 제외하고 247부의 설문지를 결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배경은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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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N(%) Variable N(%)

Age

15-19 12(4.9)

Church

Church A 54(21.9)

20-24 125(50.6) Church B 38(15.4)

25-29 68(27.5) Church C 22(8.9)

30-34 26(10.5) Church D 49(21.1)

35-39 11(4.5) Church E 10(4.0)

40-44 2(0.8) University Church 71(28.7)

no response 3(1.2)
Sex

Male 102(41.3)

- - Female 145(58.7)

Table 1 Socio-demographic background of respondents

본 조사에 참가한 연구 대상자의 성별은 여성이 58.7%(145명), 남성이 41.3%(102명)

로 여성 청년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19세가 최저, 41세가 최대였

으며, 20대가 78.1%로 가장 많았다. 교회에 따른 인원은 평균 40.67명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가 22.20로 집계되어, 교회 집단별 표본 수의 차이가 다소 큰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교회의 규모에 따른 차이로 해석할 수 있는데, 각각 연구 대상자 전체의 

약 30%를 구성하는 A교회와 D교회의 경우 도심에 위치한 재적 인원 500명 이상의 

대형교회였으며, B, C교회는 약 200∼300명의 인원이 등록된 중소형 교회였으며, E교

회의 경우 10명 내외의 청년이 교회 전체 인원의 과반수가 되는 소형 교회였다. 

Variable N(%) Variable N(%)

Period of 
Christian 

life

from the age of 
0 to now

150(60.7)

Motivation 
for 

Christian 
life

Intellectual excitement 3(1.2)

more than 10 years 48(19.4) Personality discipline 4(1.6)

6 to 9 years 19(7.7)
Fellowship among 

believers
7(2.8)

2 to 5 years 21(8.5) Parental influence 42(17.0)

6 months to 1 year 6(2.4)
Personal spiritual 

reason
186(75.3)

 Less than 6 months 3(1.2) no response 5(2.0)

Total 247(100.0) Total 247(100.0)

Table 2 Christian life period and motivation of respondents

위의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태신앙’이 전체 대상자의 60.7%로 연구대

상자의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신앙생활 동기를 살펴보았을 때 ‘개인의 영적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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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명(75.3%)으로 나타나, 연구 대상자들 대부분이 영적 필요의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

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모태신앙 150명의 신앙생활 동기도 전체 연

구대상자의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영적인 이유가 73.3%(110명)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그다음이 부모의 영향 22.0%(33명)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대상자 일반사항, 신앙생활 충실도, 동성애 죄 인식, 교

회에서의 동성애 접촉, 교회의 동성애 이슈에 대한 반응과 태도, 동성애 접촉 매체, 동

성애에 대한 태도, 성 의식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내용과 문항 수

는 <Table 3>과 같다.

Section Description
Number of 
questions

Background information General information on demographics and Christian life 5

Devoutness in 
Christian life

Worship service, Bible, Prayer, Evangelism, 
Volunteering and almsgiving, Fellowship, Offering

7

Perception of 
Homosexuality

Perceiving homosexual behavior as sinful, Change in 
the attitude and its reason

4

Information on Homosexuality 
offered by church

Bible, Church programs, Discussion among believer 3

Church’s attitude toward 
Homosexuality

Church’s interests in political and legal issues about 
homosexuality, Activeness of church’s teaching on 
homosexuality, Satisfaction on the attitude of church 

3

Exposure to information 
on Homosexuality

Sources of information on Homosexuality, Homosexual 
acquaintance, Experience of homosexual affection

4

Attitude toward 
Homosexuality

Cognitive level 3

Emotional level 2

Sexual consciousness

Basic sex consciousness 3

Dating and romantic relationship 3

Premarital sex 3

Total 40

Table 3 Composition of the questionnaire for the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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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 의식

본 연구에서는 기독 청년의 성 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함의영(2007)이 이경숙

(2006)의 설문지를 토대로 재구성한 성 의식 검사지를 본 연구에 맞게 연구자가 수정

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성에 대한 기본의식, 이성교제, 혼전성관계의 세 하위요인

에 각 3문항씩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로는 ‘성은 아름답고 자연스러

운 것이다.’, ‘나는 애정 없이도 성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등이 있다.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를 높게 책정할수록 기본적인 성 의식이 다소 개방적이

며, 이성교제 중 성관계나 혼전성관계에 긍정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이경숙(2006)의 연구에서 .72, 함의영(2007)의 연구에서 .79

였고, 본 연구에서는 .73으로 나타났다. 

(2) 동성애 관련 문항

동성애와 관련된 일반적인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박수진(2004)의 청소년 동성애 태

도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 중 동성애에 대한 태도, 동성애 관련 정보 출처, 동성애자 

지인 및 접촉 경험 유무 등을 묻는 문항들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구성하였다.

(3) 교회 맥락에서의 동성애 관련 문항

동성애 이슈에 대해 교회 차원에서 취하는 태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출석교회의 동

성애 이슈 관련 관심도, 적극도, 신자의 만족도 등에 관한 문항들을 구성하였다. 또 이

러한 교회 맥락의 경험으로부터 형성되는 동성애에 대한 인식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본인의 동성애 죄 인식 정도, 교회 맥락에서 공동체, 성경 등을 통한 동성애 관련 내

용 노출 경험 등을 묻는 문항들을 포함하였다. 

(4) 신앙생활 충실도

신앙생활 충실도 관련 문항은 본 연구자가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고순자(2012)의 신앙생

활 관련 연구에서 사용한 기독교 신앙활동 설문지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발

췌하여 재구성하였다. 하위요인은 교회의 공식 및 비공식적 활동을 포함하도록 하여, 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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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개인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 봉사와 구제활동, 친교활동, 봉헌에 대한 내

용의 총 7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활동의 특성에 따라 충실도를 5점 Likert 척도를 사

용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74이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모든 자료분석은 SPSS 22.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우선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전반적인 신앙생활 요소, 성 의식 및 동성애 인식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성별, 연령대, 교회에 따른 동성애 

인식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신앙생활과 성 의

식에 있어서 남녀 집단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t-검정을, 연령대, 교회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기 위해 비모수적 ANOVA 검정인 Kruskal-Wallis 분

석을 수행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동성애 인식 실태

(1) 대상자의 동성애 내용 접촉 매체

Items
Through which medium did you 

get to know about 
homosexuality for the first time?

Through which media do you 
usually get homosexual information 

most frequently? (select 3)*

TV 69(27.9) 180(25.3)

Internet 60(24.3) 199(28.0)

Movie 13(5.3) 134(18.8)

Table 4 The medium respondents get information on homosexuality

unit: frequency(%)

*Excluded missing data from multiple analysis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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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Through which medium did you 

get to know about 
homosexuality for the first time?

Through which media do you 
usually get homosexual information 

most frequently? (select 3)*

Books 22(8.9) 62(8.7)

Peer group 27(10.9) 56(7.9)

Church 21(8.5) 56(7.9)

School sexual education 11(4.5) 15(2.1)

Parents 1(0.4) 3(0.4)

etc. 17(6.9) 6(0.8)

no response 6(2.4) 10(4.0)

Total Count 247(100.0) 721(100.0)

대상자가 동성애 관련 내용을 처음 접한 매체로 ‘TV’(27.9%)와 ‘인터넷’(24.3%)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동성애 관련 내용을 주로 접하고 있는 매체의 경우를 물었

을 때에도 ‘인터넷’(28.0%)과 ‘TV’(25.3%)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영

화’(18.8%)도 상당한 응답률을 보였다. 한편 ‘교회’를 통해 처음 동성애를 접하였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비율은 8.5%(21명)였고, 주로 접하는 매체가 무엇인지를 물었을 때 

‘교회’라고 응답한 비율은 7.9%에 그쳤다.

(2) 대상자의 교회 환경에서의 동성애 내용 접촉 경험

Item Values Frequency(%) Total

In the Bible
Yes 192(77.7)

247(100.0)
No 55(22.3)

in discussion among believers
Yes 153(61.9)

247(100.0)
No 94(38.1)

At church program

Several times 133(53.8)

247(100.0)Once or Twice 91(36.8)

No 23(9.3)

Table 5 Experience on homosexual information and contents in church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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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환경에서의 동성애 내용 접촉 경험의 경우, 대상자 대부분이 ‘교회 주관 모

임’(90.6%)과 ‘성경’(77.7%)에서 동성애 관련 내용을 접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성

도와의 토론’을 통해 동성애 관련 내용을 접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비율은 61.9%였다.

(3) 대상자의 동성애에 대한 인지적·감정적 태도

① 인지적 차원

동성애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었을 때, 

‘동성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성적 접촉을 원하는 것’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164

명(66.4%)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이성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동성에게만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것’에 55명(22.3%), ‘동성과 성경험이 있다거나 동성과 성행위를 

하는 것’에 27명(10.9%)이 응답하였다.

동성애가 에이즈를 발생시킨다고 생각하는가를 물은 문항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응

답자가 동성애를 에이즈 발병의 원인으로 인지하고 있었다(‘매우 동의한다’ 118명

(47.8%), ‘동의한다’ 80명(32.4%)). 한편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4.9%(12명)이었

으며, ‘동의하지 않는다’에 4.5%(11명),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에 3.2%(8명) ‘보통이다’

에 7.3%(18명)의 응답률이 나타났다.

한국 전체 인구의 동성애자 비율에 대해 물었을 때, 실제 국내 동성애자의 비율로 

추정되는 약 1-2% 미만(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2015;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2012)보

다 많은 ‘전체 인구의 10% 이상(30.3%, 74명)’과 ‘전체 인구의 5% 정도(29.9%, 74명)’에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한편 ‘2-3% 정도’가 29.6%(73명), ‘1% 미만’이 25명(10.1%)으로 

나타났다. 1명(0.4%)의 무응답자가 있었다.

② 감정적 차원

자신이 동성애를 경험한다는 가정 하에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의 

응답률은 ‘신앙 관련 문제’ 46.6%(115명), ‘인간관계 및 사회생활에서의 문제’ 65.4%(26.3

명), ‘기타 에이즈 등 각종 질병의 감염’ 11.3%(28명), ‘자책감’ 7.3%(18명) 순으로 나타

났으며, 2명(0.8%)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14명(5.7%)의 무응

답자가 있었고, 5명(2.0%)의 기타 응답이 있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그런 가정조차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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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싫다.’, ‘그럴 일 없다.’ 등이 있었다.

전체 대상자 중 21명(8.5%)의 응답자가 ‘스스로 동성애자가 아닐까라는 고민을 한 

적이 있었다’고 답하였다. 이 중 여자가 15명(10대 1명, 20대 11명, 30대 3명), 남자가 

6명(20대 5명, 결측값 1명)이었다. 고민을 하게 된 이유로는 ‘동성 친구에게 묘한 느낌

과 감정의 동요가 있었다’가 47.6%(남자 4명, 여자 6명)이었고, 그 외 동성친구에게만 

관심이 가고 감정이 끌려서(여자 1명)의 응답이 있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정체성의 혼

란이 있는 시기에 아주 잠깐 호기심 어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엄마에게 사랑받고 

싶었던 욕구’, ‘예쁜 여성을 보면 기분이 좋다’, ‘이성을 너무 못만나서’, ‘사회적으로 동

성애가 많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등이 있었다.

(4) 대상자의 동성애 수용도

Values Frequency(%)

Unacceptable
Totally unacceptable 135(54.7)

190(76.9)
Not quite acceptable 55(22.3)

Acceptable
somewhat acceptable 40(16.2)

44(17.8)
Totally acceptable 4(1.6)

I don't know 13(5.3)

Total 247(100.0)

Table 6 Homosexuality acceptance of research subjects

Values Item Frequency(%) Total

Less 
accepting

Think homosexual behavior is sinful 135(71.1)

190(76.9)

Feel uneasy about homosexuality for no particular reason 14(7.4)

Concerns for social turmoil 19(10.0)

etc. 11(5.8)

no response 11(5.8)

More 
accepting

Do not matter if that is what they want to do 7(15.9)

44(17.8)

Do not want to deny their love because it is one of the 
ways of their life

7(15.9)

Unavoidable if homosexuality is inherent factor 4(9.1)

etc. 23(52.3)

I don't know 13(5.3)

Total 247(100.0)

Table 7 Attitude towards homosexuality of respondents

unit: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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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에 따르면 대상자의 76.9%(190명)가 동성애에 대해 비수용적인 태도를 

보였고, 17.8%(44명)은 수용적이었다. 13명(5.3%)은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동성애에 대해 비수용적이라고 응답한 190명에게 이유를 물었을 때, 대부분(71.1%)

이 ‘죄이기 때문에’ 비수용적이라고 응답하였다. 기타 의견으로 ‘동성애를 인정하고 이

해하라고 강요한다’, ‘적극적인 재교육과 지원이 요구된다’, ‘소통이 불가능하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수용적이라고 응답한 대상자 44명 중에는 동성애를 ‘본인들만 원한다면 상관없

고’(15.9%), ‘나름의 생활방식’(15.9%)이며, ‘선천적인 원인’(9.1%)으로 보는 견해가 있

었다. 한편, 기타 의견이 52.3%였는데, ‘그 사랑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나

는 양성애적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을 판단할 자격이 없다’, ‘정죄받는 사람

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타인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허용할 수 있다’, ‘도와줘

야 한다’, ‘죄이지만 그들을 차별의 시선이 아닌 사랑으로 품어야 한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5) 대상자의 동성애에 대한 입장 변화

Item Rank 1 3 things(multiple)*

Church education 20(46.5) 32(26.0)

Media such as TV and movies 8(18.6) 23(18.7)

Internet 6(14.0) 22(17.9)

Peer group 2(4.7) 14(11.4)

Books 1(2.3) 12(9.8)

Parents 1(2.3) 9(7.3)

School sexual education 1(2.3) 5(4.1)

etc. 4(9.3) 6(4.9)

Total 43(100.0) 123(100.0)

Table 8 The factors affected to change their stance to agree on 
considering homosexual behavior as sinful

unit: frequency(%)

*Excluded missing data from multiple analysis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보고한 215명 중 20.0%(43명)가 입장에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동성애가 죄라는 것에 동의하는 입장으로 바뀐 43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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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20명)가 ‘교회교육’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동의로의 입장 

변화에 영향을 준 요인 3가지를 다중으로 살펴보았을 때, ‘교회교육’의 역할이 26.0%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미디어(TV, 영화 등)와 인터넷의 영향은 각

각 18.7%와 17.9%로 보고되었다. 

Item Rank 1 3 things(multiple)*

Internet 0(0.0) 4(26.7)

Scholars claiming the innate nature of homosexuality 1(16.7) 3(20.0)

Media such as TV and movies 1(16.7) 2(13.3)

Acquaintances who advocate homosexuality 0(0.0) 1(6.7)

Disappointed to the attitude of churches 2(20.0) 2(13.3)

Doubts on the Bible 1(16.7) 2(13.3)

Don't want to be blamed in society 0(0.0) 0(0.0)

Thought I might be homosexual 0(0.0) 0(0.0)

Books 0(0.0) 1(6.7)

Total Count 5(100.0) 15(100.0)

Table 9 The factors which affected them to change their stance not to agree on 
considering homosexual behavior as sinful

unit: frequency(%)

*Excluded missing data from multiple analysis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다고 보고한 22명 중 5명(27.3%)은 원래 동의

하였는데 동의하지 않는 입장으로 변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 태도 변화에 가장 큰 영

향을 미친 계기가 무엇인지 묻는 문항에서 2명(20.0%)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 태

도에 대한 실망’을 주 요인으로 꼽았고, 나머지 3명은 각각 ‘동성애의 선천성을 주장하

는 학자’, ‘TV, 영화 등 미디어’, ‘성경에 대한 의심’이라고 응답하였다. 

동성애를 죄로 보지 않는 입장으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 세 가지를 고른 것

에 대해 다중문항 분석을 하였을 때 보다 명확한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 다중분석 결

과에 따르면 ‘인터넷’(26.7%)과 ‘동성애의 선천성을 주장하는 학자(20.0%)’의 영향을 많

이 받았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고, 그 다음으로 ‘미디어(13.3%)’,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 태도에 대한 실망(13.3%)’, ‘성경에 대한 의심(13.3%)’, 그리고 ‘서적(6.7%)’의 영

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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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독 청년의 교회별 동성애 인식 실태 

(1) 교회별 동성애 이슈에 대한 적극성

Values

Church

Church A Church B Church C Church D Church E
University 
Church

Very active 49(90.7) 16(42.1) 1(4.5) 11(21.2) 6(60.0) 43(60.6)

Somewhat active 3(5.6) 14(36.8) 8(35.4) 18(34.6) 2(20.0) 15(21.1)

Usually active 2(3.7) 6(15.8) 7(31.8) 14(26.9) 1(10.0) 5(7.0)

Not quite active 0(0.0) 1(2.6) 6(27.3) 6(11.5) 1(10.0) 4(5.6)

Not active at all 0(0.0) 1(2.6) 0(0.0) 3(5.8) 0(0.0) 2(2.8)

no response 0(0.0) 0(0.0) 0(0.0) 0(0.0) 0(0.0) 2(2.8)

Total 54(100.0) 38(100.0) 22(100.0) 52(100.0) 10(100.0) 71(100.0)

Table 10 Perceived activeness of the church in teaching homosexual behavior as sinful

unit: frequency(%)

Values

Church

Church A Church B Church C Church D Church E
University 

Church

Very satisfied 49(90.7) 6(15.8) 3(13.6) 6(11.5) 2(20.0) 11(15.5)

Somewhat 

satisfied
7(13.0) 15(38.5) 5(22.7) 10(19.2) 1(10.0) 26(36.6)

Neither satisfied 

nor dissatisfied
7(13.0) 16(42.1) 7(31.8) 29(55.8) 7(70.0) 22(31.0)

Somewhat 

dissatisfied
0(0.0) 1(2.6) 7(31.8) 7(13.5) 0(0.0) 8(11.3)

Never satisfied 1(1.9) 0(0.0) 0(0.0) 0(0.0) 0(0.0) 4(5.6)

no response 0(0.0) 0(0.0) 0(0.0) 0(0.0) 0(0.0) 0(0.0)

Total 54(100.0) 38(100.0) 22(100.0) 52(100.0) 10(100.0) 71(100.0)

Table 11 Attendee’s satisfaction on the church’s attitude and response to 

homosexual behavior

unit: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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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Church

x2(p)
Church A Church B Church C Church D Church E

University 

Church

Church 

Activeness
4.87±.44 4.13±.96 3.18±.91 3.54±1.13 4.30±1.06 4.35±1.04

75.82***

(.000)

Attendee’s 

Satisfaction
4.54±.86 3.68±.78 3.18±1.05 3.29±.85 3.50±.85 3.43±1.98

56.93***

(.000)

Table 12 Kruskal-Wallis test on church’s activeness on teaching homosexual 
behavior as sinful and Attendee’s satisfaction on the church’s attitude

unit: MEAN±SD

위의 <Table 10>은 교회가 동성애가 죄임을 적극적으로 알리는지를 교회별로 분석

한 결과이다. <Table 12>에서 확인할 수 있듯 각 교회에 따라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

미한 차이가 있었고(x2=75.82, p=.000), A교회, 대학교회, E교회, B교회, D교회, C교회 

순으로 적극적이었다. 

해당 교회에 출석 중인 성도로서 교회의 동성애에 대한 태도에 만족하는지를 물었을 

때, 다섯 교회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x2=56.93, p=.000). 대응 적극성

이 가장 높았던 A교회가 교회의 동성애에 대한 대응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1위였으며, 

그다음 B교회, E교회, 대학교회, D교회, C교회 순으로 높았다(<Table 12> 참고). 

위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교회가 동성애가 죄임을 알리는 적극도 순위와 동성애에 

대한 교회 태도에 대한 성도의 만족도 순위가 B교회(대응적극성 4위, 만족도 2위)와 

대학교회(대응적극성 2위, 만족도 4위) 외에 나머지 모든 교회가 동일한 것으로 볼 때, 

동성애가 죄임을 적극적으로 교육하는 교회일수록 교회의 동성애 대응에 대한 청년 

성도의 평가가 만족스러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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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Values

Church

x2(p)Church A

(N=54)

Church B

(N=38)

Church C

(N=22)

Church D

(N=52)

Church E

(N=10)

University 

Church

(N=71)

Bible
Yes 47(87.0) 21(55.3) 19(86.4) 31(59.6) 8(80.0) 66(93.0) 34.13***

(.000)No 7((13.0) 17(44.7) 3(13.6) 21(40.4) 2(20.0) 5(7.0)

Discussion 

among 

believers

Yes 37(68.5) 18(47.4) 16(72.7) 21(40.4) 7(70.0) 54(76.1)
22.03***

(.001)No 17(31.5) 20(52.6) 6(27.3) 31(59.6) 3(30.0) 17(23.9)

Church 

programs

several times 43(79.6) 12(31.6) 12(54.5) 15(28.8) 8(80.0) 43(60.6)
52.76***

(.000)
once or twice 10(18.5) 18(47.4) 10(45.5) 25(48.1) 2(20.0) 26(36.6)

Not at all 1(1.9) 8(21.1) 0(0.0) 12(23.1) 0(0.0) 2(2.8)

Table 13 Cross Analysis on experience on homosexual information and 
contents in church environment

unit: frequency(%)

<Table 13>은 앞서 살펴본 성경, 성도와의 토론, 교회 주관 모임에서 동성애 관련 

내용 접촉 여부의 비율을 교회 집단 간 비교 검증한 결과이며, 교회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우선, B교회와 D교회의 경우, 성경, 성도와의 토론, 교회 주관 모임 모두에서 동성

애 관련 내용 접촉 경험의 유무 차이가 미미하다는 특징이 확인된다. 또한, 이 두 교

회는 교회주관모임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 두 교회를 제외한 교회의 청년 성도 대부분(80% 이상)은 성경에서 동성애 관련 내

용을 접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A교회(79.6%)와 E교회(80.0%)는 동성애 관련 내용을 교회주

관모임에서 여러 번 접했다고 답한 대상자의 비율이 다른 교회들에 비해 높았다. C교

회는 교회 차원의 모임(여러 번 54.5%)보다는 다른 성도와의 개인적인 토론(72.7%)과 

성경(86.4%)에서 접하였다고 응답한 자의 비율이 높았다. 대학교회의 경우, 동성애 관

련 내용을 교회 주관 모임에서 여러 번 접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60.6%이었고, 개인

적으로 성도와의 토론(76.1%)과 성경(93.0%)을 통해 접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

자의 비율이 높았다. 

<Table 10>과 <Table 11>에서의 결과와 함께 살펴보면, 동성애가 죄라는 인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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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하는 데 있어 가장 높은 적극성을 보이면서 이와 같은 대응에 대한 성도의 만족

도가 가장 높았던 A교회는 교회 주관의 모임(79.6%)에서 동성애 관련 내용을 자주 접

했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성경(87.0%)에서 접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도 높았으나, 이에 비해 성도와의 토론(68.5%)을 통한 동성애 내용 접촉 

경험은 적었다. C교회의 경우, 교회 차원에서의 죄 인식 제고 적극성이 낮았고, 이에 

대한 성도의 만족도도 낮았다. 한편 성도 개인적으로 성경(86.4%)과 성도와의 토론

(72.7%)을 통해 동성애 내용을 접해보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높았다. E교회는 

교회 주관 모임을 통해 동성애 내용 경험을 자주 경험하였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

(80.0%)이 가장 높았고, 성경(80.0%)과 성도와의 토론(70.0%)을 통한 경험 비율도 높

은 편이었지만, 성도가 지각하는 교회의 동성애 죄 인식 제고 적극성과 이에 대한 만

족도가 보통 수준이었다. 대학교회는 동성애가 죄임을 알리는 교회의 적극성, 동성애 

내용을 개인적으로 성경(93.0%)과 성도와의 토론(76.1%)을 통해 접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교회의 대응에 대한 만족도는 다소 낮았다. 

한편, B교회를 살펴보면, 교회 차원 대응의 적극성과 그에 대한 성도의 만족도는 전

반적으로 높았지만, 성경을 통한 동성애 내용 접촉 경험 유(55.3%), 무(44.7%)의 차이

가 미미했고, 성도와의 토론을 통해 동성애 내용을 접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

의 비율이 과반수(52.6%)였다. 동성애 관련 내용 접촉 문항에 대한 B교회의 전반적인 

응답 비율이 동성애 이슈에 대한 적극성과 만족도가 낮은 D교회의 비율과 비슷한 양

상을 띠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교회 차원의 대응 적극성이나 교회 주관의 모임과 

그에 따른 성도의 만족도 수준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동성애 관련 내용을 읽어보았는

지, 성도와 토론을 해본 적이 있는지와 같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경험 차이가 또 다른 

변별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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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회별 신앙생활 충실도 및 성 의식

Question

Church

x2(p)Church 

A

Church 

B

Church 

C

Church 

D

Church 

E

University 

Church

Devoutness in 

Christian life 
17.43±4.74 12.89±4.11 15.32±3.50 13.14±3.20 13.90±3.14 14.16±4.22

32.71***

(.000)

Sexual 

consciousness
15.45±4.70 21.26±5.43 17.48±3.82 19.61±4.83 18.80±5.47 18.55±5.23

32.61***

(.000)

Table 14 Kruskal-Wallis test of devoutness in christian life and 
sexual consciousness (by church)

unit: MEAN±SD

신앙생활 충실도에서 교회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x2=32.71, p=.000). 신앙생활 충

실도는 A교회, C교회, 대학교회, E교회 순으로 높았으며, 다음으로 B교회, D교회가 낮았다. 

이성교제 성관계 또는 혼전 성관계 등에 대한 태도를 평정하는 성 의식 역시 교회 

간 차이가 유의하였다(x2=32.61, p=.000). 분석 결과 다섯 교회 중 B교회가 가장 개방

적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D교회, E교회, 대학교회 순으로 개방적이었다. C교회와 A교

회는 다른 교회들에 비해 보수적인 편이었다. 

(4) 교회별 동성애 죄 인식

Values

Church

A 

Church

B 

Church

C 

Church

D 

Church

E 

Church

University 

Church

Totally agree 49(90.7) 18(47.4) 18(81.8) 29(55.8) 6(60.0) 46(64.8)

lightly 4(7.4) 8(21.1) 3(13.6) 11(21.2) 4(40.0) 19(26.8)

Not agree slightly 0(0.0) 4(10.5) 0(0.0) 5(9.6) 0(0.0) 4(5.6)

Not agree totally 1(1.9) 5(13.2) 1(4.5) 1(1.9) 0(0.0) 1(1.4)

I've never heard of 

homosexuality is a sin
0(0.0) 1(2.6) 0(0.0) 2(3.8) 0(0.0) 0(0.0)

I don't care if 

homosexuality is a sin
0(0.0) 2(5.3) 0(0.0) 4(7.7) 0(0.0) 1(1.4)

Total Count 54(100.0) 38(100.0) 22(100.0) 52(100.0) 10(100.0) 71(100.0)

Table 15 Answers on whether they agree that homosexual behavior is sinful (by church)

unit: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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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의 교차분석 결과를 통해 교회에 따른 동성애 죄 인식의 양상을 살펴보

면,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동의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동의 응답자 군 내에서 ‘전적으로’ 동의하는지를 살펴보았을 때, A교회는 90.7%, C교

회는 81.8%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나타낸 반면, D교회(55.8%), B교회(47.4%)는 50% 

내외의 응답률을 보였다. 대학교회와 E교회는 각각 64.8%, 60.0%의 응답률을 나타냈

다. 한편, 동성애가 죄라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응답률이 낮은 B교회와 D교회는 

동성애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거나(B교회 23.7%, D교회 11.5%) 관심이 없는 응답자(B

교회 7.9%, D교회 11.5%)가 비동의와 무관심 응답자가 다른 집단들에 비해 많았다. 

대학교회의 경우 비동의 군이 7.0%, 무관심 응답자가 1.4%였다.

3. 기독 청년의 연령대별 동성애 인식 실태

(1) 연령대별 신앙생활 충실도 및 성 의식

Question
Age group

x2(p)
∼19 20∼24 25∼29 30-34 35-39 early 40s

Devoutness in 

christian life
12.67±4.01 13.73±4.17 15.18±4.11 16.00±4.62 17.80±4.59 21.00±2.83

18.73**

(.002)

Sexual 

consciousness
21.17±4.97 19.07±5.173 17.64±5.22 17.27±5.66 15.73±4.41 15.50±3.54

12.01*

(.035)

Table 16 Kruskal-Wallis test on devoutness in christian life and 
sexual consciousness (by age group)

unit: MEAN±SD

연령대별 신앙생활 충실도(x2=18.73, p=.002)와 성 의식(x2=12.01, p=.035)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높은 연령대일수록 신앙생활 충실도가 높았고, 혼전 성관계 등에 대한 

개방성을 나타내는 성 의식 개방성 수준은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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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령대별 동성애 죄 인식

Values
Age

∼19 20∼24 25∼29 30-34 35-39 early 40s

Totally agree 6(50.0) 76(60.8) 51(75.0) 22(84.6) 8(72.7) 2(100.0)

Slightly agree 5(41.7) 30(24.0) 9(13.2) 3(11.5) 1(9.1) 0(0.0)

Slightly disagree 0(0.0) 8(6.4) 4(5.9) 0(0.0) 0(0.0) 0(0.0)

Totally disagree 0(0.0) 7(5.6) 0(0.0) 0(0.0) 2(18.2) 0(0.0)

Never heard of homosexual 

behavior is sinful
1(8.3) 2(1.6) 0(0.0) 0(0.0) 0(0.0) 0(0.0)

Don't care whether homosexual 

behavior is sinful or not
0(0.0) 2(1.6) 4(5.9) 1(3.8) 0(0.0) 0(0.0)

Total 12(100.0) 125(100.0) 68(100.0) 26(100.0) 11(100.0) 2(100.0)

Table 17 Answers on whether they agree homosexual behavior is sinful (by age group)

unit: frequency(%)

위의 <Table 17>에 나타난 연령에 따른 동성애 죄 인식 양상을 살펴보면, 비동의 

응답자(‘어느 정도 동의하지 않는다’와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21명 중 19명이, 

무관심 응답자 9명 중 7명이 20대에 속해있다. 다른 연령군과 비교할 때 20대 초반의 

경우 비동의 응답자(‘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와 ‘어느 정도 동의하지 않는다’)의 비

율(12.0%)은 높았고, 동의군 응답자의 비율(84.8%)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더하여 여섯 

항목 중 ‘전적으로 동의하는가’ 항목을 보았을 때, 나이가 가장 적은 10대 후반(50.0%)

과 20대 초반(60.8%)의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4. 기독 청년의 성별 동성애 인식 실태

(1) 성별 신앙생활 충실도 및 성 의식

Question
Sex

t(p)
Male Female

Devoutness in christian life 14.24±4.29 14.78±4.36
-0.96

(.336)

Sexual consciousness 19.80±5.44 17.52±4.98
3.40***

(.001)

Table 18 t-test on devoutness in christian life and sexual consciousness (by sex)

unit: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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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생활 충실도를 성별에 따라 비교해보았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

다. 반면 성 의식 개방성은 남성이 유의하게 높았다(t=3.40, p=.001).

(2) 성별 동성애 죄 인식

Values
Sex

Male Female

Totally agree 65(63.7) 101(69.7)

Slightly agree 21(20.6) 28(19.3)

Slightly disagree 4(3.9) 9(6.2)

Totally disagree 5(4.9) 4(2.8)

Never heard of homosexual behavior is sinful 2(2.0) 1(0.7)

Don't care whether homosexual behavior is sinful or not 5(4.9) 2(1.4)

Total 102(100.0) 145(100.0)

Table 19 Answers on whether they agree homosexual behavior is sinful (by sex)

unit: frequency(%)

<Table 19>에서 제시되는 결과에 따르면 비동의 응답에 대한 성별 차이는 미미했

지만(남성 8.8%, 여성 9.0%), 무관심 응답률이 남성(6.9%)이 여성(2.1%)보다 많은 많

았으며, 동의 응답 비율도 남성이 더 낮은 양상(남성 84.3%, 여성 89.0%)이 나타났다. 

Ⅳ. 결론 및 논의

1. 결론

본 연구는 기독 청년의 동성애 인식조사를 위해 실시되었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대상자가 동성애 관련 내용을 처음 접한 매체와 주로 접하는 매체로 TV(27.9%, 

25.3%)와 인터넷(24.3%, 28.0%)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반면, 교회를 통해 동성

애 관련 내용을 주로 접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7.9%, 처음 접했다고 응답한 사람

은 8.5%에 불과했다. 즉, 기독 청년이 동성애 관련 정보를 얻는 주된 경로는 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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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미디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부분의 대상자가 교회 주관 모임(90.6%)과 성경(77.7%)에서 동성애 관련 내

용을 접한 경험이 있었다. 한편 교회 주관 모임, 성경, 성도와의 토론을 통한 동성애 

관련 내용 접촉을 교회별로 분석하였을 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13> 참고). 

교회 간의 차이에 근거하여 상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동성애 관련 내용을 다루는 교

회 주도적인 모임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은 교회가 있는 반면(A교회), 교회 주관 모임

은 활발하진 않지만 성도와의 토론과 성경 내용을 통해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비율이 

높은 교회가 있었다(C교회, 대학교회). 한편, 전반적으로 교회 내에서 동성애 관련 내

용을 경험하는 비율이 교회주관 모임, 성도와의 토론, 성경 모두에서 낮게 나타나는 

교회도 있었다(B교회, D교회). 이를 통해 기독 청년이 교회 문화 안에서 동성애 관련 

내용을 경험하는 양상과 비율이 교회에 따라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동성애에 대한 인지적 차원의 태도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대상자(80.2%)가 동

성애를 에이즈 발병의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동성애의 의미에 대해서는 반 이상

의 대상자(66.4%)가 ‘동성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성적 접촉을 원하는 것’이라고 응

답했고, 22.3%가 ‘이성이 아닌 동성에게만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것’, 10.9%가 ‘동성과 

성 경험이 있거나 동성과 성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대상자는 대체로

(60.2%) 실제 국내 동성애자 비율로 추정되는 인구인 1-2%보다 많게 인지하고 있었

다. 종합하면, 동성애와 에이즈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기독 청년 대부분이 분명하게 인

식하고 있었으나, 동성애의 의미와 국내 동성애자 비율에 대해서는 상이한 견해를 가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성애의 정의와 국내 동성애자의 실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교육과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

넷째, 동성애에 대한 감정적 차원의 태도를 살펴보면, 동성애를 경험한다고 가정했

을 때 에이즈 및 각종 질병의 감염(11.3%)보다는 신앙 관련 문제(46.6%)에 대해 걱정

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스로 동성애자가 아닐까 고민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8.5%(21명)이었는데, 이들 중 여자가 15명이었다. 한편, 이들이 고민

하게 된 계기 중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낸 것은 ‘동성친구에 대한 묘한 느낌과 감정

의 동요’(45.5%)였다. 이는 교회가 성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는 청소년 및 청년 성도가 

교회 내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며, 예방적ㆍ사후적 차

원에서 교육과 상담 등의 방법을 통해 이들을 실제적으로 도울 방법을 강구해야 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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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한다. 

다섯째, 대상자 대부분(76.9%)은 동성애에 대해 비수용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그 이

유에 대해서는 ‘동성애가 죄이기 때문에’라는 응답(71.1%)이 가장 많았다. 반면, 동성애

에 수용적이라고 응답한 대상자(17.8%)에게 이유를 물었을 때 ‘본인들만 원한다면 상

관없다(15.9%)’, ‘나름의 생활방식이다(15.9%)’, ‘선천적인 원인이라면 어쩔 수 없다

(9.1%)’ 등의 다양한 응답이 고르게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기독 청년들이 동성애가 

죄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여전히 20% 되는 기독 청년은 개개인의 선택을 인

정해줘야 한다는 이유로 동성애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므로 교회는 기독 청년들이 동성애 이슈에 담겨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적 가치

관을 분별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실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어야 한다.

여섯째, 동성애에 대한 입장 변화를 살펴보면,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죄라고 동의하는 입장으로 변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은 ‘교회교육(46.5%)’이

었다. 한편, 6명은 동성애가 죄라는 것에 동의하였으나 비동의하는 입장으로 바뀌었는

데, 이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 역시 교회,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 태도에 대

한 실망(20.0%)’이었다. 또한 ‘동성애의 선천성을 주장하는 학자(16.7%)’, ‘TV, 영화 등 

미디어(16.7%)’, ‘성경에 대한 의심(16.7%)’ 때문이라는 응답이 뒤따랐다. 이는 동성애

에 대한 교회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알려주지만, 교회와 신앙에 대해 회의와 실

망감을 가질 수 있는 시기의 청년들에게 있어서 교회가 동성애와 동성애자에 대해 표

하는 태도와 행태는 청년 성도가 동성애를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할 정도로 영향력

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요즘 세대의 청년들은 과학적으로 뒷받침 된 정보로 

소통하고 근거를 얻으므로, 교회는 동성애 관련 교육 시, 성경 및 윤리에 기반한 내용

뿐만 아니라 과학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여 선천성 등에 대해 생물심리사회학적으로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

일곱째, 교회별로 분석한 결과 동성애가 죄임을 적극적으로 교육하는 교회일수록 교

회의 동성애 대응에 대한 청년 성도의 평가가 대체로 만족스러웠다. 한편, 교회가 적

극적이지 않은데(4위) 그에 대한 청년 성도의 만족도가 높은(2위) 결과를 보인 교회가 

있었는데(B교회), 이 경우 청년 성도의 신앙생활충실도가 낮은 것(5위)을 고려하여 이

해해볼 수 있다. 반대로 교회가 매우 적극적(2위)이지만 이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

은(4위) 교회(대학교회)가 있었다. 이는 청년 성도가 교회의 동성애 이슈 대응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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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하는 정도는 교회의 죄 인식 제고 적극성 수준뿐만 아니라 그 외 요소(예를 들면 

동성애와 동성애자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고, 어떤 태도로 표현하는지와 같은 

태도적, 질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교회는 동성애가 죄

임을 적극적으로 알릴뿐 아니라,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데 있어 그 방식과 

태도, 그리고 성도의 신앙생활 성숙도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여덟째, 교회 차원의 요인(대응적극도, 동성애 내용을 다루는 교회 주관 모임)과 성

도 개인 차원의 요인(개인적인 토론 및 성경을 통해 동성애 관련 내용을 접하는 경험, 

신앙생활충실도, 성 개방성, 동성애 죄인식)을 종합하여 살펴보았다. C교회 청년 성도

는 교회가 동성애 죄인식 교육에 있어서 매우 적극적이지 않다고 지각하고 있었으며(6

위), 교회의 비적극성에 대해 매우 불만족하였다(6위). 또한 동성애 관련 내용을 ‘개인

적인 토론(72.7%)’과 ‘성경(86.4%)’을 통해 접하는 비율은 다른 교회들에 비해 상대적

으로 높았고, ‘교회 주관 모임’을 통한 경험은 적은 편(여러 번 있었다 54.5%)이었다. 

즉, 청년 성도 개개인이 동성애 이슈에 대해 가지는 관심은 높고, 이에 따라 교회로부

터 제공되는 동성애 관련 교육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교회가 이와 같은 청년 성도의 

요구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교회의 비적극성에도 불구하고 1명

(4.5%)을 제외한 모든 청년 성도가 동성애가 죄인 것에 동의하였고, 혼전순결 등에 대

해서도 매우 보수적인 성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기도, 말씀, 예배 등 성도 개개

인의 기초적 신앙생활 충실도가 높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이해해볼 수 있다. 따라서 교

회는 청년 성도 개개인의 신앙생활이나 총체적인 성 의식을 고려한 양육이나 교육에 

그치지 않고, 동성애 이슈와 관련한 세미나, 강의 등의 공동체적인 교육과 모임의 장

을 적극적으로 제공해 주어야 한다. 더하여, B교회와 D교회의 경우 청년 성도가 인식

하기에 교회가 동성애가 죄라는 인식을 제고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았고(4위, 5위), 교

회 환경에서 동성애 관련 내용을 접하는 경험이 적으며(<Table 13> 참고), 신앙생활 

충실도가 낮고(5위, 6위), 혼전순결 등에 대한 성 개방성이 높았다(1위, 2위). 

아홉째, 연령에 따라 분석하였을 때, 연령이 낮을수록 신앙생활충실도가 낮았고, 성

적개방성이 높게 나타났다.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 양

상을 연령군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21명 중 19명)와 관심이 없

는 응답자(9명 중 7명)의 십중팔구는 20대였다. 20대 초반은 비동의 응답자가 가장 많

이 속해 있는 연령군(21명 중 15명)이면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동의군 응답자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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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대적으로 낮은(84.8%) 연령군이었다. 동성애가 죄라고 전적으로 동의하는 응답자

의 비율이 가장 적은 연령대는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이었다. 즉, 청년 성도 인구의 

주축이 되는 20대 초반 연령군이 동성애가 죄라는 것에 가장 찬성하지 않으면서 가장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회 내 다음 세대가 미디어 등의 영향으로 인해 개

방적인 성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이들의 문화적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신앙 

및 성 교육을 제공해주어야 하며, 성인기에 접어들며 심리적, 인지적, 신앙적 발달에 

있어 중요한 전환을 경험하게 되는 20대 초반 청년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동성애 인

식 및 성 교육과 신앙적 양육을 총체적으로 마련해 주어야 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성별에 따른 분석에 의하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성 의식에 대한 개방성

이 유의하게 높았고, 동성애가 죄라는 것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보다 무관심했다(남자 

6.9%, 여자 2.1%). 동의 응답자도 남자가 더 적은 양상(남자 84.3%, 여자 89.0%)을 보

였다. 

2. 제언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교회는 공동체 내 동성애 및 성 관련 교육을 마련하여 청년이 성에 대한 깊은 

지식과 태도를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기독 청년

의 동성애 및 성 인식 수준 실태와 교회교육의 방향을 참고할 수 있다. 연구 결과, 청

년 성도의 주축이 되는 20대 초반 연령군은 동성애가 죄라는 것에 가장 찬성하지 않

으면서, 가장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미디어와 문화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연령층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할 때, 동성애 관련 교육이 다른 연령군보다 집중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대상이라 사료된다. 또한, 동성애가 죄임을 적극적으로 교육하지 않는

다고 평가된 교회일수록 교회의 동성애 대응에 대한 청년 성도의 만족도가 낮았다. 이

는 청년 성도 가운데 교회에서 제공되는 동성애 관련 교육에 대해 만족되지 않은 기

대와 수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개교회는 동성애 교육과 관련하여 청년 공동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이고 면밀한 요구 파악을 실시하고, 양질의 교육 및 프로그램 등을 전

달하여 청년들이 바른 성 지식과 태도를 함양하는 데 적극적으로 조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또한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였던 기독 청년이 동성애가 죄인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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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는 입장으로 변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교육임을 밝혔다. 이 응

답 결과를 고려할 때, 각 교회의 대응에서 그치지 않고, 노회와 교단 차원에서 연합하

여 기독교교육 관련 사역자와 종사자들은 다양한 신앙 발달 수준의 기독 청년들을 대

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동성애 관련 커리큘럼과 교육내용을 개

발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교회는 청년을 대상으로 기도, 말씀 예배 등 개개인의 

기초적 신앙생활 충실도를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연구결과, 교회의 비

적극성에도 불구하고 기도, 말씀, 예배 등 청년 개개인의 기초적 신앙생활 충실도가 

높을 경우, 동성애가 죄인 것에 동의하였고, 혼전순결 등에 대해서도 보수적인 성 의

식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교회는 동성애 이슈와 관련한 세미나, 강의 등의 공동체

적인 교육과 함께 성도들 간의 토론 및 모임 등 신앙생활에 집중할 수 있는 장을 적

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독 청년의 심리 및 신앙의 발달적 특성 등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

으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신앙 발달적 특성에 따르면 청년기는 종합적이고 인습적

인 신앙의 단계로, 혼란과 수많은 의문으로 영적인 갈등을 겪는 시기라 할 수 있다(김

연국, 2017). 이 시기에 분별하기 어렵고 정제되지 않은 포스트모더니즘적인 가치관들

을 마주할 경우, 도덕적 가치관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최준호, 2016). 실제로 현대 한

국 기독 청년들 중에는 사회적 영향으로 인해 기독교적으로 중요한 핵심 교리에 동의

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상원 외(2014)는 “[청년들이] 표준적인 기독교 

성윤리의 관점이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고 예단하고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세상의 관점이 모호하게 제시되는 혼란 속에서 성경의 교

훈과 지식이 계속하여 실제와 동떨어진 방식으로 전달될 경우, 청년은 성경을 환경중

심적,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데 그칠 수 있다. 따라서 교회는 모호하게 제시되는 세상

의 관점에 대응하여 동성애의 선천성, 동성애자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 인권 등에 

관하여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Kegan(1994)이 제안한 

인간의 심리적 성숙의 3단계에 따르면, 사회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 청년 대부분이 해

당되는 socialized mind에서 자기의식에 대해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는 self-authorized 

mind로 이행되려면 사회화 과정에서의 충분한 정보의 축적이 요구된다. 이는 또래집

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한 Harris(1995)의 양육 가설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이처럼 

또래 간의 의사소통이 청년의 심리적 성숙과 발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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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할 때 청년층의 소통 양식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교회는 현세대 청년들의 

소통이 주로 인권친화적인 언어, 과학적 언어, 디지털 언어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대부분의 청년들이 동성애 및 성에 대한 정보를 미디어를 통해 습득하는 점을 

고려하여,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 리터러

시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접하게 되는 여러 형태의 미디어에 접근하고, 비판적으로 이

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이원섭, 2014). 현대사회에 다양한 매체를 통해 수없

이 쏟아지는 정보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이해력과 판단력을 요구한다(김영순, 박지선, 

2006). 최근 왜곡되고 과장된 정보와 성적 유해물이 만연한 미디어의 위험성을 고려하

여, 디지털 원주민으로 살아가는 아동, 청소년, 청년층(Prensky, 2001)의 미디어 선용을 

위한 교육과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기독교

계에서도 미디어의 영향력을 이해하고 교회 내 미디어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

는 연구가 나오고 있다(배상율, 2014; 신승범, 2017).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독 청년들이 동성애 관련 지식을 획득하는 경로는 교회가 아닌 미디어였으며, 동성

애가 죄라는 입장에서 죄가 아니라는 입장으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 중 미디

어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회는 이와 같은 미디어의 강력한 영향력을 

진단하고, 미디어를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하여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개발 및 교육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넷째, 청소년 및 청년들을 양육하는 목사와 교역자들은 (심리)과학적 지식에 근거한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교회는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과학적 근거

에 기반하여 변론할 수 있는 기독 청년을 양성해야 한다. 청년기는 특히 신앙적인 면에

서 공동체나 지도자들에게 강하게 의지하는 시기이므로(최준호, 2016), 이들의 공동체와 

지도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느냐가 청년의 신앙 모습과 가치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교회와 지도자는 동성애에 대한 청년 성도의 올바른 지식 함양과 균형

적인 태도의 확립을 위해 성경 교육이나 신학적 입장 뿐 아니라 과학적 증거를 바탕으

로 한 근거 중심의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기독학자와 목회자, 교사, 

신학생을 비롯한 교회의 교육사역자들은 여러 과학적 자료에 관심을 가지고, 민감하게 

분석하며, 적극 보급 및 활용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 결과, 자신의 성정체

성에 대해 고민한 적이 있는 청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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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고민하는 청년, 청소년이 교회 내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예방

적ㆍ사후적 차원에서 교육뿐만 아니라 심리 상담을 통해 이들의 실제적 고민을 다루

어줄 수 있는 교역자들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심리)과학과 상담에 대한 능동

적 태도와 비판적 분석 능력은 교회 내 목회와 교육 현장의 제한된 지식을 확장시킬 

뿐 아니라, 성도들에게 문화, 정치, 경제, 심리 등 삶의 다양한 영역에 관한 실제적이

며 실천적인 지혜를 제공할 것이다.

3. 의의와 제한점

본 연구는 동성애와 관련된 기독 청년들의 인식을 통해 향후 이와 관련된 적절한 

개입의 방향성을 탐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바, 연령이 어

릴수록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입장에 좀 더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미디어의 영향과 교회 내에서의 적절한 교육의 부재의 영향일 수 있다. 

동성애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는 청소년기의 동성애적 행동 및 태도가 신체적 건강 

및 심리적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준명 외, 2018; CNN, 

2017; Caputi et al., 2017). 이러한 근거-기반(evidence-based)의 연구들이 있음에도 현재 

국내에서는 성소수자의 인권 보호라는 미명 하에 동성애 행동의 보건학적 위험성을 제

기하는 데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배종면, 2016). 즉, 기독 청년들은 미디어의 영향, 

친동성애적인 사회적 압력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결과 동성애 행동의 가장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청년의 시기에 동성애 행동에 관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

이 클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에서 밝혀낸 기독 청년들의 동성애 행동 및 태도에 

관한 실태조사는 향후 기독 청년에 대한 동성애 관련 접근 및 교회 교육의 방향성 설

정에 있어 기초적인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5개의 지역 교회를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이므로 연구의 결과를 모든 기

독 청년에게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교회 규모에 따라 인원수 차이가 커 교

회별 비교에 있어 비모수적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기독 청년을 대상으로 동성애 인

식이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성 역량에 대한 타당화된 척

도가 부재하여 여러 척도로부터 추출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였다. 향후 총

체적인 성 역량을 고려한 척도의 개발과 확대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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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전무하였던 기독 청년을 대상으로 동성애 인식조사를 수행하였고, 기독 청년

의 전반적인 동성애 인식의 현황을 개괄하고, 그것을 교회별 특성, 성도 개인 특성, 연

령과 성별에 따른 분석 및 해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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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초록

기독 청년의 동성애 인식 실태 조사

이다슬 (한동대학교)

김예인 (한동대학교)

신성만 (교신저자/한동대학교)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인천, 대구, 경북 지역의 6개 교회 청년부에 소속된 남녀 청년 

247명을 대상으로 한국 기독 청년들의 동성애에 대한 인식과 그에 미치는 요인들을 확

인하기 위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SPSS 22.0를 사용하였고,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 청년이 동성애 관련 정보를 얻는 주된 경로는 ‘인

터넷’(28.0%), ‘TV’(25.3%), ‘영화’(18.8%)로 교회가 아닌 미디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

째, 대부분의 기독 청년들이 동성애가 죄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기독 청년들 

중 17.8%는 개개인의 선택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이유로 동성애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

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입장에서 죄라고 동의

하는 입장으로 변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요인은 ‘교회교육’(46.5%)이었다. 반대

로 동성애가 죄라는 것에 동의하였으나 비동의하는 입장으로 변하는 데 영향을 준 요

인으로는 ‘교회 태도에 대한 실망’(20.0%), ‘동성애의 선천성을 주장하는 학자’(16.7%), 

‘TV, 영화 등 미디어’(16.7%), ‘성경에 대한 의심’(16.7%)때문이라는 응답이 뒤따랐다. 

넷째, 교회별로 분석한 결과 동성애가 죄임을 적극적으로 교육하는 교회일수록 교회의 

동성애 대응에 대한 청년 성도의 평가가 대체로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20대 초반 연령군이 동성애가 죄라는 것에 가장 찬성하지 않으

면서 가장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라 분석했을 때는 남성이 여성에 비

해 성의식에 대한 개방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독

청년을 위한 동성애 및 성 관련 교회교육 제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동성애와 관련된 기독 청년들의 인식을 통해 향후 이와 관련된 적절한 개입의 방향성

을 탐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기독 청년, 동성애, 교회교육, 미디어, 성


